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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학년도 수특 문학 현대시 04 p.85~87 풀이시간 :

풀이 전 이해도 : 수업 후 이해도 :

㉮

㉠내 무엇이라 이름하리 그를?

나의 영혼 안의 고운 불,

공손한 이마에 비추는 달,

나의 눈보다 값진 이,

바다에서 솟아올라 나래 떠는 금성(金星),

쪽빛 하늘에 흰 꽃을 달은 고산 식물,

㉡나의 가지에 머물지 않고

나의 나라에서도 멀다.

홀로 어여삐 스스로 한가로워 ― 항상 머언 이,

나는 사랑을 모르노라 오로지 수그릴 뿐.

때 없이 가슴에 두 손이 여미어지며

㉢굽이굽이 돌아 나간 시름의 황혼 길 위 ―

나― 바다 이편에 남긴

그의 반임을 고이 지니고 걷노라.

- 정지용, 「그의 반」

㉯

떠나고 싶은 자

떠나게 하고

잠들고 싶은 자

잠들게 하고

그리고도 남는 시간은

침묵할 것.

또는 꽃에 대하여

또는 하늘에 대하여

또는 무덤에 대하여

서둘지 말 것

침묵할 것.

그대 살 속의

오래전에 굳은 날개와

흐르지 않는 강물과

누워 있는 누워 있는 구름,

결코 잠깨지 않는 별을

㉣쉽게 꿈꾸지 말고

쉽게 흐르지 말고

쉽게 꽃피지 말고

그러므로

실눈으로 볼 것

떠나고 싶은 자

홀로 떠나는 모습을

잠들고 싶은 자

홀로 잠드는 모습을

㉤가장 큰 하늘은 언제나

그대 등 뒤에 있다.

- 강은교, 「사랑법」

1. [A]와 [B]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?

① [A]와 [B]는 모두 자연물에 빗대는 방식으로 대상의 특성

을 형상화하고 있다.

② [A]와 [B]는 모두 열거법을 사용하여 대상에 대한 예찬적

태도를 나타내고 있다.

③ [A]는 [B]와 달리 자연물을 활용하여 자연과 합일하려는

자세를 표출하고 있다.

④ [B]는 [A]와 달리 공감각적 심상을 사용하여 애상적 분위

기를 조성하고 있다.

⑤ [A]는 정적인 이미지, [B]는 동적인 이미지의 시어로 대상

의 처지를 강조하고 있다.

2. ㉠~㉤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?

① ㉠: ‘그’에 대해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많다는 한탄과 자

책이 나타나 있다.

② ㉡: ‘그’에 대한 사랑이 쉽게 변할 수 있음을 경계하는 인식

이 담겨 있다.

③ ㉢: ‘그’에게 다가갈수록 괴로움이 더 심화되는 상황을 형상

화하고 있다.

④ ㉣: ‘그대’가 소망하는 삶이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

을 전달하고 있다.

⑤ ㉤: ‘그대’가 바라는 세계는 특정한 삶의 태도를 지니면 반드

시 찾을 수 있음을 알리고 있다.

[A]

[B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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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<보기>를 바탕으로 (가), (나)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

은 것은?

<보 기>

(가)와 (나)는 각기 다른 사랑의 방식을 형상화하고 있다.

(가)의 화자는 자신이 불완전한 존재임을 인정하며, 절대적

존재인 ‘그’를 사랑하고 경외하는 방식으로 고결한 모습의 ‘그’

를 통해 삶의 구원을 얻고자 한다. (나)의 화자는 사랑하는

존재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고, 관계에 대한 성찰을 통해 한

발 물러선 관조의 자세를 지닐 때 진정한 사랑을 발견할 수

있다고 말하고 있다. 이처럼 두 작품은 사랑을 하는 사람이

지녀야 할 바람직한 자세나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.

① (가)에서 ‘그’가 ‘홀로 어여삐 스스로 한가’롭고, ‘항상 머언’

곳에 있다는 것은 ‘그’가 고결한 모습을 지닌 절대적 존재임을

형상화한 것이로군.

② (가)에서 ‘그의 반임을 고이 지니고 걷’는다는 것은 불완전한

존재인 화자가 사랑하는 ‘그’를 통해 삶의 구원을 얻으려는 모

습을 표현한 것이로군.

③ (나)에서 ‘침묵할 것’과 ‘실눈으로 볼 것’은 진정한 사랑을 얻

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존재와 자신의 관계에 대한 성찰을 통

해 관조하는 자세를 지녀야 한다고 밝힌 것이로군.

④ (나)에서 ‘꽃’, ‘하늘’, ‘무덤’에 대해 ‘서둘지 말’라는 것은 사

랑하는 존재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부

터 사랑하는 태도를 지녀야 한다는 생각을 드러낸 것이로군.

⑤ (가)에서 ‘오로지 수그릴 뿐’은 화자가 추구하는 사랑의 모습

을, (나)에서 ‘떠나게 하고’, ‘잠들게 하고’는 화자가 ‘그대’에게

알려 주려는 사랑의 방식을 나타낸 것이로군.


